
쿠키뉴스 > 전국경남

인제대 글로컬대학 지정 위한 항로 순항한다 [인제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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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 안전과 교육의 사회적 책무 다한다
인제대의 글로컬대학 지정을 향한 항로가 순항하고 있다.

인제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김해동부소방서 소방관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한다.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과 교육이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다.

도시락은 인제대 '다인' 학생식당(식당직영사업단)이 특별 제작했다. 국민안전의날 행사는 김해동부
소방서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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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는 인제대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개최
한다.

더불어 학생들의 복지와 지역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인제대의 글로컬대학 추진 의지도 반영했다.

도시락 메뉴는 다양하게 구성했다. 소고기와 연어, 북방조개, 한치, 초새우 등을 재료로 한 초밥과
캘리포니아롤과 새우튀김, 애플 호두 샐러드까지 만들었다.

다인 식당에서는 인제대 학식으로 인기가 높았던 랍스터와 돈마호크 특식으로 된 도시락을 제공한
다.

이와 함께 다인 식당은 같은 메뉴로 구성한 도시락 300개를 학생들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인제대는 CJ프레시웨이와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협약은 학생들에게 특식을 제공
하면 인력 지원과 글로컬대학 현장캠퍼스를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식품영양과 학생들에게는 영양사 실습장소를, 스마트물류학과 학생들에게는 물류센터 체험 기회를
각각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민현 총장은 "이번 협력으로 학생들의 성장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을 촉진할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인제대 경남 김해 강소특구의 활성화 방안 조명한다

인제대 빅드림웰바이오사업단이 최근 김해 강소특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경남 김해 강소특구
현장방문'을 개최했다.

현장 방문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와 인제대 이대희 대외부총장, 손근용 산학협력단장, 한
진 사업단장, 김해시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해강소특구의 추진 현황과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더불어 창업보육센터와 우수
기업인 (주)메디칼솔루션시스템을 방문해 현장 의견도 들었다.

(주)메디칼솔루션시스템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강소특구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생체
신호처리를 이용한 종합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부산대학교병원과 공동 R&D 사업을 준비
중이다.

한진 사업단장은 "김해강소특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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